2018년 신년사
명문코리아 가족 여러분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임직원 여러분 가정에 기쁨과 희망이 가득하고 바라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회사 내∙외부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고,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등 정부정책의 변화로 아웃소싱 업계에도 많은 어려움과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우리 회사는 거친파도가 눈앞에 보이는 배안에 있습니다. 이 거친 파도를 헤치고 그 뒤에 펼쳐져 있는 잔잔한 망망대해를 향해 나아가야 할 시기입니다.

그 어느때보다 집중해야하며 리더의 신속/정확한 의사결정과 이를 함께 실행해 나갈 모든 임직원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교자채신(敎子採薪)의 마음가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근본적인 처방에 힘쓰라는 뜻입니다. 우리 사업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기입니다. 사업의 선택과 집중, 새로운 수익원 창출 사업도 모색해야 합니다.

기본이 바로 서야 길이 보인다고 합니다. 2018년 한해는 이러한 기본을 바로 세우고 회사의 영원한 발전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재도약하는 한해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임직원 여러분

2018년 우리 명문코리아는 대내외 환경을 불문하고 정도를 지키는 경영, 공감과 신뢰의 소통에 기반한 경영,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조화로운 성장을 추구하는 경영을 임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이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할 때 우리는 물러나지 않고 2018년을 성공신화의 해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지속근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회사의 제2의 도약을 위한 성장과 발전의 열쇠는 임직원 여러분의 열정과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회사는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행복과 희망이 가득한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임직원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월 1일

대 표 이 사   전 정 화

